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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2013년 국 학생 865명 상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고령화, 성장 경제에 직면한 

학생의 노인세 에 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분석결과, 학생들은 노인세 와의 계를 심각한 갈등

계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노인의 가족돌 , 경제성장 기여에 해 정 으로 

인식하 다. 그러나 세 간 재분배를 둘러싼 구체 인 정책에서는 청년세 와 노인세  간의 갈등이 발생

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진보 일수록 노인의 기여를 정 으로 평가하고, 노인복지

에 한 정부책임을 확 해야 한다고 인식하 다. 정치 심이 많을수록 노인의 기여를 정 으로 인식하

고, 노인복지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세 갈등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인식하 다. 

출 액, 용돈 액, 공계열, 취업 비여부도 노인세 에 한 인식과 일부 련을 맺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노인세 에 한 이해와 노인세 와의 력을 증진하기 한 방안을 제안하 다. 

■ 중심어 :∣세대관계∣세대갈등∣노인복지정책∣대학생∣

Abstract

Using survey on 865 college students, this study examines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older generations in Korea. College students do not perceive conflicts with the elderly severely. 

While they recognize that the elderly contributed to family care and economic growth, they 

perceive that intergenerational conflicts regarding redistribution across generations might be 

impending in the areas of welfare policies. Progressive students evaluate contributions of the 

elderly more positively and approve expanding the roles of governments in the areas of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than do conservative students. Students with higher interests in politics 

also positively assess the contributions of the elderly and are more concerned with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However, they perceive that the possibility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s might be low. This study suggests programs to increase 

intergenerational cooper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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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세 계의 균형을 격히 침

식하고 있다. 세 간 인구 구성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무자녀 가구,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는 세

간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세 간 교류와 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 최근에는 한국경제의 

성장이 고착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1분

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기 비 0.8% 성장에 그

쳐, 4분기째 0%  실질성장율을 보이고 있다[1]. 성

장 경제로 인해 한국사회는 높은 수 의 노인빈곤 문제

를 해결하기 한 노인소득보장정책과 함께, 청년세

를 한 교육, 고용, 출산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2].

고령화, 성장 경제시 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노인세 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 , 기 연  재정의 증가는 청년세 의 부

담을 가 시킴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청년세 가 노

인세  부양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차 선거에서 노인들의 정치  향력이 강화되고, 노

인유권자의 표를 얻기 한 공약경쟁이 심화되면서 청

년세 를 한 정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3]. 

이 연구의 목 은 고령화와 성장 경제라는 거시  

환경에서 학생의 노인세 에 한 인식이 어떠한지

를 사회정책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안정된 일자리 부족, 노인의 정치  향력 확  등 노

동시장, 정치  상황의 변화에 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는가? 학생들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재정문제

에 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학

생들이 노인세 와 갈등 는 립되는 인식을 갖는지, 

노인의 기여  노인복지정책에 해 어떠한 인식을 하

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학생 시기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가치 을 형성하

고 자율 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시기이

다[4].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활동을 통해 노인세 를 

부양해야 하는 치를 차지하게 된다. 학생들이 노인

세 에 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는 향후 노인복지정

책에 필요한 재정지출과 서비스 제공에 한 찬반태도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들이 노인세 와의 이

해갈등, 노인의 기여, 국민연  등 노인복지정책에 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향후 한국사회

의 세 계의 양상을 망하는 출발 이 될 것이다. 

한 세 간 연 와 력을 한 기본방향  정책 로

그램을 구성하는데 요한 실증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상의 세 간 인식에 한 기존 연구는 주로 

미시 인 측면에서 노인에 한 지식, 고정 념, 부양태

도와 의식 등을 다루었다[4-13].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

에 한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주안 을 두었다[4][12].  

그러나 고령화, 성장에 따른 세 갈등의 가능성, 노인

세 의 정치경제  향력 증 , 노인복지정책에 한 

학생의 인식 등 사회정책  측면에서 학생과 노인 

간의 계를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 다. 한 자

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역의 학생을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5][10-13]. 학생들의 삶의 

실태는 어떠한지에 한 국규모의 조사는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 학생 865명을 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고령화, 성장에 따른 정

치경제  이해 계를 심으로 학생이 바라보는 노

인세 에 한 인식을 밝힐 것이다. 정치경제  자원배

분을 둘러싼 노인세 와의 립 가능성, 노인의 기여, 

노인복지에 한 정부의 역할과 재정문제에 해 학

생들은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한 

학생의 노인세 에 한 인식의 차이를 빚어내는 요

인이 무엇인지를 학생의 정치경제  특성을 심으

로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세 간 연 와 통합을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세 는 유사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  경험을 공유

함으로써 의식과 행 양식이 유사한 동시  출생집단

이다[14-17]. 개인의 역사  경험이 각 세 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교육, 가족 등 다양한 

제도가 향을 미친다[16]. 특정 세 의 고유한 역사  

경험, 사회화 과정, 사회  자원 획득을 한 기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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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상이한 가치 과 이해 계를 갖게 하여 세

간 차이를 낳는다[14][16]. 를 들어 서구에서 노인세

는 충분한 연 소득, 양질의 건강  사회서비스의 

활용에 심을 둔다. 반면에 청년세 는 세 간 자원배

분,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주목하고 있다[18]. 

유럽연합에서는 고령화, 출산 등 인구변동이 세

계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여, 세 간 연 와 통합을 

강화하는 략을 모색하여 왔다[16][18][19].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European Commission[19]에서는 유럽

연합 가입 25개 국가, 27,0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16][19]. 이 연구에서는 European 

Commission[19]을 참고하여 한국사회에 용가능한 1) 

청년세 와 노인세  간의 갈등, 2) 노인의 기여, 3) 노

인복지정책에 한 인식 등 3가지 하 역을 구성하

여, 고령화, 성장 기에 직면한 학생의 노인세 에 

한 인식을 탐색할 것이다.1)

1.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갈등 인식

세 간 립 는 갈등 인식은 한국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정치경제 역에서 자원배분을 둘러싼 청년세

와 노인세  간의 립과 갈등에 한 인식을 의미한

다. 먼  정치 역에서 고령화로 인한 유권자 분포의 

변화에서 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17][20]. 

노인세 는 많은 수의 유권자를 기반으로 정치  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 다[16][21]. 노

인 유권자의 증가로 인해 차 청년들의 의견이 선거공

약에 반 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경제 역에서 세 갈등의 가능성은 세 간 경제  

자원의 상이한 분포에 따른 이해 계의 차이에서 비롯

될 수 있다[15][16][20][22][23]. 세 간 자산과 소득의 

불균등한 분포, 안정된 일자리 등 노동시장에서 각 세

가 유하는 기회구조의 차이가 경제 역에서 세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 연구자는 향후 학생 이외의 다른 세 와의 비교연구, 국제비교연

구를 염두에 두고 3가지 역을 구성하고 유사한 설문문항을 활용하

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항목은 엄 한 이론  개념에서 도출

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고령화, 성장의 도 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노인세 에 한 인식의 다양한 양상을 사회정책  에서 탐색하

기 하여 유사한 역과 설문항목을 활용하 다[16].

[16][23][24]. 고용없는 성장, 기업 주의 경제정책, 

일자리 질의 악화 등으로 인해 청년세 는 안정된 일자

리를 얻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15][22]. 고령화로 인

구의 상  비 이 감소한 청년세 는 정치  역량이 

약화되고, 정치  기회도 제한된 실정이다. 이른바 ‘88

만원 세 ’는 실효성있는 일자리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

는 집합행동 보다는, 개인  능력개발인 스펙쌓기 경쟁

에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정치경제 역에서 청년세 와 노인세  간의 립과 

갈등에 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2. 노인의 가족, 사회, 경제적 기여에 관한 인식

노인의 가족, 사회, 경제  기여에 한 인식은 노인

세 에 한 사회  인식의 요한 차원을 구성한다. 

세 간 정서 , 재정  자원의 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세 계가 안정 으로 유지될 수 있다[16][25]. 자원의 

일방 인 이 은 세 간 교환 계의 피로감을 증가시

켜 장기 인 계유지와 력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간 자원의 방향 교환이 지속 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세 간 자원이 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16].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사회에 부담만 주기 보다

는, 사회  기여를 많이 한다고 인식할수록 노인세 에 

해 정 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25]. 

노인들이 은퇴한 후에도 지역사회 사활동 등 사회기

여가 활발한 국가일수록 노인에 한 사회  인식이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16][25]. 이 연구에서는 가족, 

지역사회, 경제 등의 역에서 학생들이 노인의 기여

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3.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

학생과 노인간의 립 는 갈등에 한 인식은 노

인복지정책 등 정부정책의 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연 , 기 연  등 수 자격이 연령과 소득에 의해 정

해지는 복지정책이 세 간 갈등과 력에 향을 미칠 

수 있다[16][23]. 를 들어, 국민연 제도의 쟁  의 

하나는 세 간 형평성 문제이다[23]. 다른 세 의 기여

와 여에 비해, 세 의 기여와 여수 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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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한 문제이다[23]. 

서구에서는 공 연 제도의 재정 기와 맞물려 세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16][26].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국민연 의 세 간 형평성 문제

가 심각한 쟁 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16]. 그러나 

격한 고령화, 성장 경제로 인해 연 수 자 규모가 

증가하고, 국민연  수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국민연  

재정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16][23]. 따라서 향후에는 

국민연 의 재정부담을 둘러 싼 세 간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있다[16]. 이 연구에서 학생의 노인복지

정책에 한 인식은 소득보장정책, 노인을 한 일자리 

정책과 재정문제를 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4. 노인세대 인식과 관련된 요인

이 연구에서는 노인세 에 한 인식과 련된 요인

으로 응답자의 정치, 사회, 경제  특성과 학생으로서 

각종 인구학  특성을 살펴 볼 것이다. 정치  요인으

로는 정치성향과 정치 심의 향을 탐색할 것이다. 사

회경제  요인으로는 주  계층의식, 부채 액, 생활

비 지출액, 용돈 액 등을 다룰 것이다. 학생의 경제

 여건의 다양한 측면이 노인세 에 한 인식과 어떠

한 련성이 있는지를 세부 으로 악하기 해서 

학생의 부채, 수입, 지출 등을 포함하 다. 학생 개인 

특성으로서 성별, 학년, 계열, 취업 비여부, 가구원 수 

등이 노인세 에 한 인식과 련을 맺는지를 밝힐 것

이다. 아래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학생의 정치 , 사회

경제  요인을 심으로 세 갈등, 노인의 기여, 노인복

지정책과의 련성에 해 논의할 것이다.

정치  요인으로는 정치성향과 정치에 한 심이 

노인세 에 한 인식과 련이 있는지를 탐색할 것이

다. 정치성향이 진보 일수록 청년세 와 노인세  간

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16]. 

세 갈등에 한 설문항목은 주로 미래의 정치경제  

갈등  립 가능성을 다룬다. 진보 일수록 정치·경

제  불평등에 많은 심을 갖고, 평등과 분배정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16][27-29]. 진보 일수록 향후 

노인들의 증가에 따른 청년들의 정치  향력 감소 등 

정치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

식하고, 노인세 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  

노인의 기여와 련하여, 진보 일수록 노인의 기여

를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다[16]. 진보 일수록 배려

와 평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노인 등 다른 

세 의 기여에 해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다[14][30]. 

한편 진보 일수록 정부의 극 인 역할과 노인복지

를 한 재정지출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16][27-29][31][32].

정치 심과 세 갈등 망에 해서는 상반된 측

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에 심이 많을수록 세 갈

등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다. 정치에 심이 많을

수록 사회변화에 한 심과 지식이 많을 수 있기 때

문이다[16]. 서구의 경우, 고령사회의 진 에 따라 노인

의 정치경제  향력이 확 되고, 자원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20]. 따라서 정치에 심이 많을

수록 이러한 지식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에서도 세 간 

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심이 한국사회에 한 지식과 련된다면, 한국사회

의 효규범, 강력한 가족연 로 인해 세 갈등이 심화되

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 심

과 세 갈등 간의 계는 경험 으로 검증할 문제이다.

노인의 기여에 한 인식과 련하여 정치 심이 많

을수록 노인의 기여에 해 정 으로 평가할 수 있

다. 한국사회의 경제발 을 한 노인세 의 노력에 

한 이해에 기반하여 노인의 기여를 정 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반면 정치 심은 노인복지를 

한 정부역할에 한 태도와는 련이 없을 것이다. 정

부의 노인복지 책임에 한 인식은 주로 정치성향과 

련을 맺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에 심이 많을수록 

연 재정 등 노인복지를 한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것

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정치 심이 높을수록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를 한 재정지출 확 가 불가피하다는 

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경제  요인과 련하여 계층  지 는 주로 노

인복지정책에 한 인식과 련을 맺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수 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났다[32]. 따라서 계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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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을수록 노인복지에 한 정부개입에 비 인 태

도를 가질 것이다[16][28]. 계층  지 가 높을수록 정

부의 복지확 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학자  등 출 액, 용돈, 생활비 지출액 등 학생

의 경제  여건도 주로 노인복지정책에 한 인식과 

련을 맺을 수 있다. 출 액의 규모는 노인복지정책에 

한 인식에 상반된 향을 미칠 수 있다. 출 액이 

많을수록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확 에 찬성하는 태도

를 보일 수 있다. 소득층일수록 학자  융자 등 출

액이 많으며, 계층  지 가 낮을수록 정부의 사회복

지 재정지원에 해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28][33]. 반면 학자  출 등으로 부채가 많을수록 정

부의 노인복지정책에 해 부정 인 인식을 할 수도 있

다. 당장 학생 자신의 부채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

는 노인복지정책 확 에 해 비 으로 인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한편 부채가 많을수록 노인복지 재정문제의 심각성

에 해서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학자  상환 등 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노인복지 재정확 에 따른 

조세 항의 증 , 정부의 지불능력 악화 등의 문제에 

해 실 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 액이 노인복지 정책  재정에 한 인식과 어떠한 

련성을 맺을지는 경험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용돈 액은 주로 노인의 기여와 노인복지

정책에 한 인식과 련을 맺을 수 있다. 부모/조부모

로부터 받는 용돈이 많을수록 부모  노인세 에 해

서 정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기여

에 해 정 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용돈이 많

을수록 가족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정

부의 노인복지확  필요성에 해 상 으로 비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32].

학생의 생활비 지출액은 노인복지정책 역과 

련을 맺을 수 있다. 생활비 지출이 많을수록, 생계유지

에 필요한 지출에 해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노인의 

한 생계유지를 해 정부의 역할을 확 해야 한다

고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정치 , 사회경제  특성이 노인세 에 한 인식과 어

떠한 련을 맺는지를 밝힐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2013년 11~12월에 제주도를 제외한 

국 4년제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표본은 2012 학정보공시 자료[34]를 이용하여, 4년제 

학생의 지역, 성별, 학년, 공계열에 비례하여 1,000

명을 추출하 다. 조사상의 제약으로 인해 각 지역의 

학, 학생 선정은 편의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원들이 표본선정 학에 직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하고 회수하 다. 최종 으로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는 865부 다. 설문조사에서는 학생의 복지의

식, 불평등 의식, 세 계인식, 정치/경제인식을 조사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세 계인식과 련된 문항을 

심으로 분석하 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노인세 에 한 인식은 European Commission[19]

에서 조사한 설문문항의 일부를 번역하여 사용하 다. 

European Commission[19]에서 조사한 세 계 역 

에서 1) 청년세 와 노인세  간의 갈등, 2) 노인의 

기여, 3) 노인복지정책에 한 인식 등 세 가지 역의 

설문문항을  활용하 다. 학생의 노인세 에 한 인

식을 세 갈등 4개 문항, 노인의 기여 3개 문항, 노인복

지정책  재정 5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측정하 다.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세 갈등이 0.79, 노인의 사회기여는 0.78, 

노인복지정책은 0.74로 나타났다.

학생의 노인세 에 한 인식과 련된 주요 독립

변수로 정치 역에서는 정치성향과 정치  심 정도

를 활용하 다. 정치성향은 수가 높을수록 진보 인 

것으로 5  척도로 측정하 다. 정치  심도 수가 

높을수록 정치  심이 높도록 5  척도로 구성하

다. 사회경제  요인으로는 주  계층인식을 10  척

도로 측정하 다. 상층일수록 높은 수를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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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학자  출 등 부채 유무  부채 액, 월평

균 용돈과 생활비 지출액, 취업 비 여부 등을 조사하

다. 응답자의 성별, 학년, 공계열(인문사회, 자연공

학, 체능 기타), 가구원 수 등을 조사하 다. 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노인세 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특성과 노인세  인식에 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노인세 에 

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탐색하 다. 둘째, 노인세 에 

한 인식과 련된 요인을 규명하기 해 OLS 회귀분

석을 수행하 다. 먼  요인분석을 통해 노인세 에 

한 인식을 하  역으로 구분하고, 각 역별 요인

수값을 산출하 다. 각 하 역별로 요인 수값을 종

속변수로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특성

[표 1]은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 표

본의 지역, 성별, 계열별 분포는 국 학생 분포와 

체로 유사한 양상을 띄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응답

자의 40%가 수도권, 30%가 경상지역 학에 다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49%로 여학생에 비해 조  

높은 비율을 보 다. 연령은 19세 이하가 21%를 차지

했으며, 24세 이상인 경우가 17% 다. 학년 분포는 1학

년이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학년이 

2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 다. 공은 인문사회상경 

등 문과계열이 43%로 자연공학의학 등 이과계열과 유

사한 비율을 보 다. 응답자의 가구원 수는 4인 가구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2인 가구 이하는 

14%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주  계층의식 평균은 4.8

로 간보다 조  낮게 나타났다.

백분율
/평균

백분율
/평균(표 편차)

지역 가구원 수 　

 서울․경기도 40.1  1명 5.6

 강원도 2.1  2명 8.9

 충청도 14.1  3명 23.9

 경상도 29.8  4명 45.4

 전라도 13.9  5명 이상 15.5

성별  무응답 0.7

 남성 48.8 계층인식 4.8(1.9)

 여성 47.6 부채유무 　

 무응답 3.6  있음 25.8

연령 　  없음 74.2

 19세 이하 20.5
평균 부채액

642.3만원
(929.0만원) 20세 13.1

 21세 13.3
생활비 지출액

65.9만원
(81.8만원) 22세 16.4

 23세 15.8
용돈 금액

41.3만원
(41.5만원) 24세 이상 17.1

 무응답 3.8 정치성향

학년 　  매우 보수적 2.1

 1학년 28.3  보수적 18.6

 2학년 27.4  중도적 35.4

 3학년 22.7  진보적 31.2

 4학년 20.6  매우 진보적 4.2

 무응답 1.0  무응답 8.6

전공 　 정치관심 　

 인문사회상경 43.2  매우 적음 4.9

 자연공학의학 42.7  적음 25.3

 사범예체능, 기타 13.2  보통 40.1

 무응답 0.9  많음 19.4

취업준비  매우 많음 7.4

 예 25.7  무응답 2.9

 아니오 65.6

 무응답 8.8

표 1. 응답자의 특성                        (n=865)

 

학자  출 등으로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 다. 부채가 있는 학생의 평균 부채 액은 약 

642만원이었다. 월평균 생활비는 무응답을 제외한 729

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6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용돈은 약 41만원이었다. 취업 비를 하는 학

생은 26% 다. 정치성향이 진보 이라고 응답한 비율

은 35%로 보수 이라고 응답한 비율 2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치에 심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심이 다고 응답한 비율 30%에 비해 조  

낮은 수 을 보 다.

2. 대학생의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

학생의 노인세 에 한 인식을 1) 세 갈등, 2)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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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회기여, 3) 노인복지정책 등 세 가지 역에서 

살펴 보았다([표 2-표 4]). 각 빈도분석표의 퍼센트는 

각 진술에 하여 ‘매우 동의’, ‘동의’하는 비율을 합산한 

결과이다.

2.1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세대갈등에 관한 인식

[표 2]는 학생의 노인세 와의 갈등에 한 인식을 

나타낸다. 학생의 세 갈등에 한 인식은 4개 문항

으로 구성하 다. ‘노인 유권자가 많아지므로 정치  의

사결정에서 은이들의 욕구에 심이 어들 것이다’

는 의견에 해 33%가 동의하는 입장을 보 다. ‘노인

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은이들을 

한 일자리가 어들게 될 것이다’는 의견에 해 26% 

정도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노인세 의 근로연장에서 비롯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 은이를 주로 고

용한 회사가 다른 연령  사람을 고용한 회사에 비해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는 의견에 해 33% 정도가 동

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질문에 해 23% 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
노인 유권자가 많아지므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젊은
이들의 욕구에 관심이 줄어들 것이다

33.1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25.9

젊은이를 주로 고용한 회사가 다른 연령대 사람을 고
용한 회사에 비해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33.3

노인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 23.0

* 각 진술에 ‘매우 동의’, ‘동의’ 한 비율을 나타냄

표 2. 대학생의 세대갈등 인식                (n=865)

  

  

2.2 노인의 가족, 사회, 경제적 기여에 관한 인식

[표 3]은 노인의 기여에 한 학생의 인식을 나타

낸 것이다. 노인의 기여에 한 의견은 3개 항목으로 구

성하 다. ‘가족 는 친척을 돌보는 노인의 기여는 충

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해 57%가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은이는 각종 단체와 

지역활동에서 함께 만나 일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에 해 약 2/3 정도가 동의하 다. ‘노인의 욕구에 

맞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발 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해 6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학생들은 노인들과 만나서 함께 일할 기

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가족돌 , 

경제발 에 한 기여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항 %*
가족 또는 친척을 돌보는 노인의 기여는 충분히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57.1

노인과 젊은이는 각종 단체와 지역활동에서 함께 만
나 일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65.1

노인의 욕구에 맞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61.4

* 각 진술에 ‘매우 동의’, ‘동의’ 한 비율을 나타냄

표 3. 노인의 기여에 관한 인식               (n=865)

  

 

2.3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

앞서 학생들은 정치경제 역에서 노인들과 심각

한 갈등 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생들의 노인세

에 한 태도가 국민연 , 노인일자리 정책 등 구체

인 정부정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4]는 학생들의 노인복지정책에 한 인식을 나타

낸 것이다. 학생들은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에 극

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

과 노인 돌 에 필요한 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는 의견에 해 6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는 노인이 퇴직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을 용이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74%에 달했다.

문항 %*
정부는 국민연금과 노인돌봄에 필요한 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
다.

68.7

정부는 원하는 노인이 퇴직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을 용이
하게 해야 한다.

73.6

정부는 수십년 후에 국민연금과 노인돌봄을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58.0

근로자들은 노인지원을 위한 세금과 분담금 지급을 점차 꺼려할 
것이다.

62.3

노인들은 근로세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
성에 동의한다.

57.9

* 각 진술에 ‘매우 동의’, ‘동의’ 한 비율을 나타냄

표 4.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              (n=865)

노인복지 재원과 련하여 ‘정부는 수십년 후에 국민

연 과 노인 돌 을 한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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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에 하여 58%가 동의하 다. ‘근로자들은 

노인 지원을 한 세 과 분담  지 을 차 꺼려할 

것이다’에 해서 62%가 동의하 다. 이와 같이 반 

이상의 학생들은 노인복지 재원조성과 련하여 정

부의 재정지불능력에 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노인지원을 한 증세로 인해 근로자의 조세부담이 가

될 것이라고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은 근로세 의 재정부담 완화를 한 국

민연  개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에 해서 58%

가 동의하 다. 반 이상의 학생이 노인들도 근로계

층의 부담완화를 한 노력에 공감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 다. 분석결과, 국민연  재정문제 등 세 간 재분배

를 둘러싼 구체 인 정책에서 학생들은 청년세 와 

노인세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

고 있다.

3.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은 각 문항별로 수행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통해 각 역별 요인 수를 산출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 다. 노인세 에 한 인식 12개 문항을 별개로 

분석하기 보다는 요인분석을 통해서 각 역별로 요약

된 지표를 구성하 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 다. 요인추

출을 해 직각회 방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한 

결과, 4가지 요인을 추출하 다. 노인세 에 한 인식

의 3가지 역 에서 ‘세 갈등’, ‘노인의 기여’ 역은 

요인분석결과 각각 1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 역은 ‘노인복지에 한 정부의 역할’, 

‘노인복지재정’ 등 2가지 요인으로 구별되어 나타났

다.2) 아래의 회귀분석결과는 노인세 에 한 인식의 4

가지 요인별로 요인 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이다[표 5]. 각 종속변수의 요인 수가 높을수

록, 세 갈등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고, 노인의 기여를 

2) 노인복지정책에 포함된 5개 문항 에서, ‘정부의 노인복지 재정확

충’, ‘정부의 은퇴노인 근로지원’, ‘노인도 국민연  개 에 동의’ 등 

3개 문항이 1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정부의 국민연 /노인돌  

지 불능 가능성’, ‘근로자의 세 과 분담  지  항’이  다른 1

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을 각각 ‘정부의 노인복지 확 ’, 

‘노인복지 재정문제’로 지칭하 다.

정 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확 에 찬

성하며, 노인복지 재정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3.1 세대갈등 가능성

정치성향은 세 갈등 가능성에 한 인식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에 심이 많을수록, 

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 으로 낮게 인식하

다. 정치에 심이 많을수록 한국사회에 한 이해가 

높으며, 한국사회의 효의식, 강한 가족주의 등의 문화  

가치가 세 갈등의 발 을 억제하거나 완화시킬 것이

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좀

더 엄 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3)

계층  지 가 높을수록 청년세 와 노인세 간의 

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인식하 다. 상층일수

록 개인주의 , 경쟁지향  가치 을 지닐 수 있다. 그 

결과, 세 간 립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다. 한 

취업 비를 하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

간 립가능성을 높게 인식하 다. 취업 비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취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좋

은 일자리 배분 등 세 간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실감하게 된다. 취업 비를 하는 경우, 특히 취업의 어

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 좋은 일자리 부족 등 기성

세 에 한 불만이 노인세 와의 립  인식으로 표

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비자의 

66%가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이라는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5]. 한편 출 

액, 월평균 용돈과 지출액 등 경제  요인은 세 갈

등 인식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

별, 학년, 계열 등도 련이 없었다.

3) 정치  심과 세 갈등 간의 계에 한 엄 한 분석을 해서는 

정치  심이 많을수록 실제로 세 갈등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문

제에 한 지식수 이 높은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문지 

구성의 제약으로 인해 지식수 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제, 노인세 에 한 지식 등 련된 요인

을 조사하여 노인세 에 한 인식의 차이와 련된 요인을 세 하

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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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등
노인의
기여

정부의 
노인복지확

노인복지
재정문제

b
(s.e.)

b
(s.e.)

b
(s.e.)

b
(s.e.)

정치성향
0.063
(0.045)

0.081
(0.044)

†
0.125
(0.044)

**
-0.036
(0.045)

정치관심
-0.084
(0.040)

*
0.128
(0.039)

**
0.003
(0.039)

0.070
(0.040)

†

계층인식
0.049
(0.025)

†
-0.009
(0.024)

-0.005
(0.025)

-0.043
(0.025)

†

대출여부
(없음)

-0.134
(0.112)

-0.034
(0.110)

0.127
(0.111)

-0.107
(0.112)

대출금액
0.000
(0.009)

0.027
(0.009)

**
-0.022
(0.009)

*
0.015
(0.009)

†

용돈금액
-0.010
(0.010)

0.017
(0.009)

†
-0.017
(0.010)

†
0.003
(0.010)

지출금액
0.001
(0.005)

-0.005
(0.005)

0.004
(0.005)

0.007
(0.005)

가구원 수
-0.003
(0.045)

0.050
(0.044)

-0.019
(0.045)

-0.009
(0.045)

남성(여성)
-0.019
(0.079)

-0.087
(0.077)

0.084
(0.078)

-0.143
(0.079)

†

학년
-0.053
(0.040)

0.022
(0.040)

-0.001
(0.040)

0.011
(0.040)

인문사회
(자연공학)

0.120
(0.084)

0.176
(0.082)

*
-0.141
(0.083)

†
0.153
(0.084)

†

예체능
(자연공학)

0.002
(0.120)

0.174
(0.117)

-0.128
(0.118)

-0.071
(0.120)

취업준비
(안함)

0.187
(0.101)

†
-0.100
(0.098)

0.258
(0.099)

*
-0.005
(0.101)

상수
-0.124
(0.298)

-0.904
(0.291)

*
-0.215
(0.294)

0.085
(0.298

R
2

0.046 0.090 0.072 0.050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범주를 나타냄. 

표 5.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에 관한 회귀분석

3.2 노인의 기여

노인의 기여에 한 평가와 련하여, 진보 일수록, 

정치 심이 많을수록, 노인의 기여를 정 으로 평가

하 다. 진보 일수록 사회  약자인 노인에 한 배려

와 공감 수 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30]. 정치에 

심이 많을수록 노인세 가 한국사회 발 에 기여한 노

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노인의 기여에 해 정

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공계열에 비해 인문사

회계열 학생이 노인의 기여를 정 으로 평가하는 

것도 유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자연공학계열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한국사회 발 에 기여한 노인

의 역할에 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요인과 련하여 출 액, 용돈액이 많을수

록 노인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자  출 등으로 부채가 많을수록 가족의 생계유지를 

한 부모/조부모의 노력을 정 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이러한 인식이 노인 등 윗세 의 기여에 한 정

인 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 용돈을 많이 받을수록 부

모/조부모에 해서 우호 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

는 가족부양 등 노인의 기여에 한 인식에서 정 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계층인식, 지출 액, 가

구원수, 성별, 학년, 취업 비 여부는 노인의 기여에 

한 인식과 련이 없었다. 

3.3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

노인복지에 한 정부의 역할과 련하여, 진보 일

수록, 취업 비를 하는 경우,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을 확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진보 일수록 정부의 역

할을 확 하여 노인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27-29]. 이는 진보 일수록 사

회복지 역에서 정부의 극 인 역할에 찬성하는 경

향을 밝힌 기존 연구[28][31][32]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 취업 비를 하는 경우, 취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 등 극 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는 것을 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

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집

단에 비해 정부의 일자리 제공 책임을 더욱 지지하는 

연구결과[32]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출 액, 용돈 액이 많을수록,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정부의 노인복지 확 에 해 부정 으

로 인식하고 있다. 학자  융자 등 출 액이 많을수

록 경제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한 산 증액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 용돈이 많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경제  지원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한 정부의 

극 인 역할에 해서는 상 으로 부정 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정치 심, 계층인식, 생활비 지출액, 가구

원수, 성별, 학년 등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한 인

식과 련이 없었다.

3.4 노인복지 재정문제

국민연 과 노인돌  등 노인복지 재정문제와 련

하여, 정치 심이 높을수록, 출 액이 많을수록,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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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열일수록 노인복지 재정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인식하 다.  정치 심이 높을수록 성장 경제, 인구고

령화로 인해 노인복지를 한 재정조달의 어려움에 

해 더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자  출 등 

출액이 많을수록 출  상환문제의 심각성에 해 더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재정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한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노인문제의 실상과 향후 

재정문제에 해 깊이있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한편 계층  지 가 높을수록 노인복지 재정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인식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계층  지 가 높을수록 조세부담 능력이 더 높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 불능 가능성, 근로자의 노인복

지를 한 분담  지 에 한 항 등 노인복지 재정

문제에 해 상 으로 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한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 노인복지 재정문제를 

상 으로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 다. 여성의 경우 노

인부양 등 직 인 돌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재정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

[28].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성장 시 에서 학생의 노

인세 에 한 인식이 어떠한지, 노인세  인식과 련

된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 다. 이 연구에서는 학

생의 노인세 에 한 인식을 1) 청년세 와 노인세  

간의 갈등, 2) 노인의 가족, 사회, 경제  기여, 3) 노인

복지정책 등 세가지 역에서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학생들은 자신과 노인세 와의 계를 

립 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에 따라 선거와 일자리 등 정치·경제  자원을 둘러싼 

이해 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역에서도 노인과 

갈등  계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 으로 낮게 나타

났다. 한 노인이 부담이 된다는 인식도 매우 낮게 나

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노인과의 교류기회 부족, 정

부의 국민연 과 노인복지재정 지 불능, 근로자의 조

세 항 등과 같은 구체 인 정책과 련된 질문에서 상

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유사한 설문문항을 이용한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확

인된다[16][24].

학생들이 세 갈등을 낮게 인식하는 이유 의 하

나는 많은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가정내 세 간 경제  지원과 교환은 

세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완충하고 합하는 효과를 

지닌다[16][24]. 낮은 수 의 세 갈등은 가족간 소득이

 등 가족주의  연 에서 비롯될 수 있다[16][24][33]. 

그러나 학생들의 장년 부모가 은퇴하고 노인이 되

어서도 성인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  자원을 그

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36]. 부동산 등 자산가

치 하락으로 인해 가족내 소득이 을 통한 세 간 력

과 연 가 작동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차 침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16].

한 우리사회의 부모-자녀 계를 규정하는 효의식

이 노인세 에 한 태도에도 투 되어 학생들이 세

갈등을 낮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16]. 이는 노인의 

가족, 사회, 경제   기여에 해 정 인 평가를 보이

는 상과도 련된다. 노인세 에 한 태도는 추상

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계, 조부모와의 

계, 주변의 노인과의 만남, 부모의 조부모에 한 

계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5][6][9]. 따라서 노인세 에 

한 설문에 응답할 때, 학생들은 조부모, 는 자신

의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를 떠올리고 이들에 한 

정서  반응을 응답에 반 할 가능성이 있다. 조부모와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거나 조부모와 긴 한 계를 맺

을수록 노인에 해 정 인 인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5][6][9].

이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노인세  인식과 

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진보 일수록 노인의 

기여를 정 으로 평가하고, 노인복지에 한 정부책

임을 확 해야 한다고 인식하 다. 정치에 심이 많을

수록 노인의 기여를 정 으로 인식하고, 노인복지 재

정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하 다. 그러나 정치

심이 많을수록 세 갈등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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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 다. 계층  지 가 높을수록 세 갈등은 심각하

게 인식한 반면, 노인복지 재정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 다. 

반 으로 학생들은 우리사회의 세 갈등이 심각

하다고 인식하지는 않으며, 노인의 기여에 해서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세 와의 세 통합 

는 연 를 한 정책을 구 하기 한 우호 인 환경이

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세 간 력과 통합을 

증진하기 한 방안을 학생, 학생과 노인의 계, 

정부의 복지정책 등 다양한 상과 수 에서 다음과 같

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을 상으로 노인에 

한 이해 등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

구에서도 세 통합의 해법으로 가장 많이 제안하는 방

법이다[4][5][9-11]. 노인세 의 역사  경험, 노화과정, 

노화에 따른 신체 , 정서  변화 등 노인에 한 이해

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요청된다[5][6][12]. 

둘째, 정치와 사회문제에 한 학생들의 심을 증

진하는 것이다. 한 학생의 사회참여를 확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 교육과도 련을 맺는데, 한

국사회의 실과 문제, 학생의 역할에 한 인식을 

증진하는 활동이 요청된다. 사회문제 동아리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정치경제에 한 인식, 한국사회의 문제

에 한 심을 증진하고, 학생들의 집합행동을 추진

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세 간 연 와 통합의 

당당한 주체로서 활동하기 해서는 한국사회에 한 

비  인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 이

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과 노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10]. 

학생과 노인이 일상 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감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5][6][9]. 

를 들어, ‘한 지붕 세  공감’이라는 주거공유 로그

램이 있다[37]. 이 로그램은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노인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학생을 연결하여 학생

은 렴한 주거공간을 얻고 노인은 소정의 임 료와 생

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주거공유 로그램이다[37]. 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렴한 임 료를 

받는 신, 학생들은 노인에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랑스의 ‘One Roof, Two Generations’ 라는 정책을 모

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38]. 이 정책은 주거권

과 세  교류라는 학생과 노인의 상호이익이 결합된 

정책이다.

넷째, 세 간 교류와 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학

생과 노인의 교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 학생과 노인의 교류 공간은 노인복지 , 경로당 

등 주로 노인만을 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어서 학생

들의 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교류활동

의 경우 학생들의 자원 사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세  상호간의 일상 이고 동등한 교류활동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세 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에서 다른 세 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여러 세 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센터’ 등 공유된 공간이 필요하다. 

노인만을 한 장소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노인을 소

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을 

함께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기회가 증가하고, 친근

감을 높일 수 있다. 

한 노인 세 의 자존감을 증진하고, 청년 세 와 

노인 세 가 동등한 시민이라는 인식을 증진시키도록 

센터의 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교류

정책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행된 바 있다[38]. 다

양한 세 가 한 지역에서 문화, 여가 활동을 경험하면

서 세 간 교류를 확 하고자 시행된 정책이다[38]. 

한 커뮤니티 센터에 보육시설과 노인 사센터를 설치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노인의 축감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한 다른 세 성

원들이 노인의 사회  기여에 한 인식을 증진함으로

써, 노인에 한 존 과 배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다섯째, 학생과 노인이 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많이 시행되는 

사활동인 인형극은 학생 사단과 노인 사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세 가 한 에서 활동하는 

것이 세 연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과 학생이 

을 이루어, 노인은 학생에게 연륜에 기반한 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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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학생은 노인의 신체  활동을 보완하는 

사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학생들이 노인

에게 인터넷이나 가 제품 사용법을 알려주고, 노인들

은 보육시설이나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고, 요리를 해주는 등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38]. 이 정책의 경우 노인들은 무 으로 사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을 받고 참여하기 때문에 

소득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기 연  도입 등 노인세 를 한 복지 확

 못지 않게, 청년세 를 한 교육, 일자리 정책의 확

를 통해 세 간 복지정책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2][36]. 분석결과, 취업 비 여부가 세 갈등, 노인복

지정책과 련을 맺는 이유는 취업을 비하는 학생

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을 

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청년세

의 인 자본 축 을 한 교육  기술지원정책, 좋은 

일자리, 결혼  출산지원정책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 가 안정된 소득을 얻고, 재산을 축 할 기회를 

보유하는 것이 향후 한국경제의 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36]. 청년세 에 한 지원정책은 기성세 의 

노후 비  국가의 미래를 한 가장 효과 인 투자라

고 할 수 있다[36].

마지막으로 국민연 , 기 연  등 세 문제와 직결

된 복지정책의 개 에서 세 통합과 세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

민연 , 기 연  등 세 간 이해 계가 첨 하게 립

되는 역의 경우, 후세 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인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의 개 정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2].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4년제 학생을 모집단으로 지역별, 성별 할당 표집

을 하 다. 그러나 지역별 학과 연구 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엄 한 표집방식

을 이용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

에서는 20  학생을 심으로 노인세 와의 계를 

탐색하 다. 학생이 아니거나, 30  등 다른 청년세

의 인식은 어떠한지, 노인세 가 바라보는 청년세 에 

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계 

당사자 집단의 상호 간의 인식을 밝히고, 이에 기반하

여 세 차이 는 세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해법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세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가족 계 특성이 있다. 가족기능과 가족가치

에 한 인식[8], 조부모와의 친 도, 거주경험, 유

계 등 가족내 노인과의 교류경험이 노인세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6][11][39][40]. 한 사

활동 경험 등 노인세 와의 교류경험도 노인세 에 

한 태도와 련을 맺을 수 있다[4][5][41]. 이러한 가족

계 특성, 노인과의 활동경험 등은 설문지 구성의 제

약으로 인해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아서 분석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 계 요인 등 다

양한 변인을 포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 다룬 노인세 에 한 인식은 유

럽연합의 세 간 연 에 한 연구[19]의 설문문항을 

일부 번역하여 활용하 다. 한국사회에 존하는 세

갈등 는 세 간 연 의 양상과 구조를 정확히 악하

는데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사

회의 세 갈등, 세 간 연  등의 핵심 개념에 한 이

론  논의를 발 시키고, 이에 기반하여 세 갈등과 세

간 력의 구조를 밝히는 경험  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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